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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숲에 꽃 없어도 절이 있어 아름답다
동백 숲의 짙푸른 잎들이 비에 젖고 있었다. 지혜

장은 무심한 빗줄기너머 동백 숲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다. 우산을 든 부부는 어느새 요사채 앞마당
에 도착했고 비에 젖은 배롱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두 사람을 반겨주었다. 동백 숲에 꽃은 없어도 이렇
게 절이 있어 아름다움은 더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다. 진리의 아름다움은 부증불감(겘增不減)이니까. 
백련사 만경루. 그 앞에서 구강포 쪽을 바라보니

경치가 일품이었다. 커다란 느티나무와 축대 모서리
에 홀로 선 큰 키의 부도 하나, 그 너머로 동백 숲을
지나 희뿌연 운무가 오르는 곳이 바다일 터. 다시 그
너머에는 고려청자 생산지 사당리가 있을 것이다.
종무소와 찻집으로 나눠진 누각 아래를 거쳐 법당

앞에 서니 찌뿌드드하던 몸이 가벼워졌다. 
알맞게 빛바랜 단청이 팔작지붕의 공포를 찬연하

게 장식하는데 중앙에는 두 개로 나눠진 현판에‘대
웅’‘보전’이 써져 있었다. 앞으로 튀어나 온 익공
(翼工)을 피해 걸려 있는 현판의 글씨는 인근 신지도
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원교 이광사의 동국진서체.
뒤 돌아 보니 누각의 중앙에 걸린‘만경루(萬景걹)’
도 같은 솜씨다. 
현판 옆의 기둥 윗부분에 조각된 황룡과 청룡은

목을 S자로 움츠리고 있어 여차하면 앞으로 돌진 할
것 같은 포즈다. 많은 절집 건물에서 어간 기둥에 용
머리를 조각한 것을 볼 수 있다. 전통목조건물에는
기둥사괘에서 보 방향으로 나오게 한 부재가 끼워져
있는데 이를 안초공(按草公)이라고 한다. 안초공은
기둥머리에서 밖으로 빠져 나와 평방과 주두 등을
일체화 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일반 건축에서는 꽃잎
끝이 말려들어 간 파련화(波蓮花) 모양을 쓰고 절집
건물에서는 용을 조각한다. 용을 조각하는 이유는
그 전각이 바로 극락세계 서방정토로 중생들을 인도
하는 반야용선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네 귀퉁이에 곧은 기둥(活柱)을 받친 대웅보전으

로 들어가는 오른쪽 문아래 댓돌이 유난히 널찍했
다. 대웅전 내부는 그윽했다. 중앙 수미단에는 가운
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약사여래가
오른쪽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 닫집은 생략되었
고 지붕까지 커다란 불화가 모셔져 있는데 근래에
모신 듯 했다. 안쪽의 공포와 들보 기둥의 단청 역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선명도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 신비감과 고색을 더해 주었다. 수미단의 양 기

둥 위쪽에 눈에 띄는 동물 형상이 있는데, 바라보기
에 오른쪽에는 사자같이 생긴 놈이 기둥 밖으로 툭
튀어나와 허공에서 흘낏 쳐다보고 있다. 반대쪽에는
토끼처럼 생긴 놈이 날개를 달고 기둥 밖으로 점프
를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정면의 탱화 위와 좌우의
보에서는 크고 작은 용들이 머리를 내놓고 참배객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그 중 하나는 뭘 입에 가
득 물고 머리를 위로 쳐드는 중이다.  

‘결사’로 시간을 초월해 지키는 한마음
“이것도 두 쪽으로 나눠진 현판이네.”
나팔수씨가 가리킨 두 쪽의 현판에는‘만덕산(萬

德山)’‘백련사(白蓮社)’라고 쓰여 있었다.
“어, 그런데 절 사(寺)자가 아니고 회사 할 때 사
(社)자네. 이 사자는 단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맞아. 단체라는 뜻이야. 불교에는 결사(結社)라는
전통이 있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행 모임
을 운영했다는 뜻이지.”
백련결사는 원묘국사 요세(1163~1245) 스님이 결

성한 수행과 신행 운동이었다. 
원묘 국사가 결성한 백련결사는 법화사상에 입각

한 것으로 참회의 생활화를 통해 문수보살의 지혜를
닦고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본받자는 취지였다. 원묘
국사는 당초 고려의 흐트러져가는 불교계를 수행을
통해 일신하고자 했던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
1210) 국사의 정혜결사(定慧結社)에 동참했었다. 
그러나 자신이 배운 천태교의에 입각한 참회와 염

불 수행으로 돌아와 백련사를 결성한 것이다. 이 결
사에는 관료와 서민 할 것 없이 두루 동참해 당시 정
혜결사와 양대 맥을 이루었다. 원묘국사는 철저한
수행 실천가였다. 50년 동안 산문 밖으로 나오지 않
으면서 매일〈법화경〉을 읽고 아미타불을 1만 번씩
염불 했으며 53불에 예배하며 참회하기를 12번씩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결사의 대표적인 예는 만일
염불결사야. 만일동안 끊이지 않고‘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집단 수행 체제라 할 수 있어. 신라 때
부터 내려오는 만일염불결사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
지고 있지. 이런 결사는 직접 수행을 하는 스님이나
신자가 있고 그를 지원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 따로
있지. 조직을 꾸리고 기도와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서는 비용이 드니까 비용을 마련하는 팀도 따로 가
동됐대. 상당히 조직적인 신행운동인 셈이지.”
“아, 불교 역사에 그런 튼튼한 전통이 있는 줄은
몰랐네. 시간을 초월해 대를 이어 그렇게 한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자, 이만 나가요. 동백 숲을 거쳐 다산초당까지
다녀와야 하니까 시간이 빠듯하겠네.”
부부는 대웅보전 옆 현판이 없는 건물(삼성각)과

강당을 살펴본 뒤 동백 숲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
장전은 해체복원 공사를 하는 중이었다. 안에 모셨
던 지장보살님과 시왕들은 녹사 판관과 역사들을 데
리고 만경루로 잠시 이사를 와 있었다. 백련사 서쪽
마당의 비각 안에는 사적비가 웅장하게 서 있었다. 
조선 숙종 7년(1681)에 세워진 이 사적비는 옛 고

려시대의 귀부와 이수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고려시
대의 귀부와 이수는 다름 아닌 백련결사의 창설자
원묘 국사의 비였을 것이란 말과 함께. 그 옆에는 최
근에 세운 우람한 비가 서 있는데 나팔수씨가 첫 줄
을 읽었다.  
“전불심인 부종수교 조계종 정화주도 말세법등
동산당 혜일대종사비명”

동백숲 지나 다산(茶山) 만나러 가는 길
동백 숲은 과연 깊은 그늘을 안으로 감추고 빗물

을 말리고 있었다. 어둑한 숲에 깊은 침묵으로 앉아
있는 부도의 형체는 분명하지 않은데 숲 너머 빛을
배경으로 근엄한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었다. 어느
것도 주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백련사의 부도들
은 축대 위와 법당 앞, 동백 숲에 흩어져 있지만, 그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지식의
자태를 오롯이 연출해내고 있다. 
숲길은 좁았다. 토끼길 같은 숲길을 따라 다산초

당까지는 800m. 다녀오려면 최소한 한 시간은 걸릴
듯했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가 몇 권쯤 될 것 같아?”

“글쎄, 엄청난 저서를 남겼다는 것은 아는데, <목
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같은 몇 가지 밖에
아는 게 없어서 말이야. 한 300여권 되려나?”
“노우, 틀렸습니다. 1930년대에 사후 100주기를
맞아 다산의 저서 500여 권을 묶은 <여유당전서> 76
책이 발행됐다고 하는데, 시(詩)만해도 2500수에 이
른대. 다산의 학문은 철학 정치 법률 경제 문학 등에
두루 통했고 심지어 의학과 농학에도 깊은 조예를
보였대. 만물박사였다는 얘기지. 진짜 만물박사.”
그렇지만 정조와 콤비를 이루며 성공가도를 달리

다가 너무 잘난 게 죄가 되고 너무 자애로운 게 탈이
되어 모함과 탄핵의 중심에 서기 바빴던 게 다산이
기도 하다. 그러나 하늘이 내린 사람은 세상의 어지
러운 인연을 초월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법이
다. 유배지에서 승화된 그의 사상과 정신은 정치판
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유
배라는 형벌은 그것을 형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는 죽음의 문이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에게
는 삶의 문이다. 
길은 외길, 부부 외에 어떤 인기척도 없는 좁은 산

길이 조금씩 어두워지는데 다산초당은 언제 나오려
는지. 백련사 혜장 선사와 교류하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일까 생각하는데, 길 아래로 언뜻 기왓골이 보였
다. ‘드디어 집이 한 채 나오는 군’하고 생각하는
동안 왼쪽에 멋진 정자 하나가 나타났다. 천일각(天
一閣)이라는 이 정자는 다산이 바람을 쏘이며 돌아

가신 정조 대왕과 흑산도에서 유배생활 하는 형 정
약전을 그리워했던 곳이라 하여 근래에 세운 것이
다. 
천일각에 잠시 올라서보니 과연 경치는 그만이었

지만 멀리 저물어 가는 마을이 보여 마음이 급해졌
다. 부부는 동암과 서암 연못 그리고 다산초당과 다
산이 유배를 마치며 새겨 놓았다는‘정석(丁石)’이
라는 글씨까지 둘러보았다. 초당 앞마당에 있는 밥
상 같은 편편한 돌이 다산이 차를 달여 마신 곳인데
‘차 부뚜막’이란 뜻의‘차조’라고 부른다는 안내판
이 놓여 있다. 
물소리기 졸졸 들리는 연못은 어둑어둑해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물을 길어 차를 달이고 밥
을 지었을 청빈한 선비를 생각하니 한 끼 밥도 한 잔
커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았다. 
연못 중간에 막돌을 모아 만든 석가산(石假山)은

옛 주인의 정취를 일러주는 듯 했다. 이렇게 정석, 다
조, 연못의 석가산에 초당 뒤의 샘물(藥泉)을 합해
다산사경(茶山四景)이라고
한다. 맑고 향기로운 선비, 그
러나 시대의 불운을 피할 수
없었던 다산의 유배지는 한국
인의 정신 속에서 더 이상 유
배당해서는 안 될 성역이다.

잘났는데자애로워모함줄잇던다산의숨결가득
강진 백련사

글=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사진작가)

대웅보전의기둥윗부분에조각된황료과청룡은목을구부리고앞으로돌진할듯한기세를뽐낸다.

다산정약용의유배지백련사지척에있어

연못의석가산남아옛주인의정취일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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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승가대학원 종도모집

한국불교 승가대학원
대학원 원장 / 묘각·승정학 처장 / 운암

僧正(종사)之儀法.(품광교육) 
승정(종사)의 사위법, 점안식시 증명법사의 법행, 

천도의식시 법행, 수계식시 존증사 법행,  
건당식시 승정(종사)의 장실 법행

종사의행주좌와, 점찰법전수등 신청자 한하여 교재 무료제공. 
수료후수료증발급및승정(종사)법물증정예정. 

◇일 시 / 불기 2555년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개원입교식 및 1차 교육

◇장 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 
한국불교 승가대학원 각황사

◇전 화 / 053)325-0400
◇자 격 / 각 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각 원장 (대종사, 종사급)         

예비승정(차기 대종사, 종사품계 받으실분) 
대덕 품계이하 승려는 사절합니다.

◇수 강 료 / 50만원
◇신청마감 / 10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교육인원 / 승정(대종사, 종사급) 이상 30명 제한
◇구비서류 / 신청서, 증명사진 2매(교육시 신분증발급) 

최종 법계증 복사본 1부 첨부. 
◇보 낼 곳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 각황사
◇신청문의 / 053)325-0400. 053)325-5288. 

팩스 053)325-4848. 010-3900-3050.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1번지
HSBC은행 빌딩 4층
(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바로 앞)

연락처 : 02)720-1963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불교 신행단체의
법회, 불교공부, 모임 공간으로 적격

(면적 : 약 50평) 

법당 및 사무실 임대

◐ 시 설 : 학습용 좌식책상,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냉난방
좌식 테이블(책상, 식탁 겸용)과 방석 완비

◐ 월 임대료 : 상담후 결정
저희 총동문회와 공동 사용하므로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환영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011-264-3906 www.yjkukak.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